냉장유통 주스가 과일주스 시장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지난해 냉장유통주스 매출은 약 900억원대로 2000년의 700억원 규모에서 30%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 주스시장규모는 약 9,200억원으로 냉장유통주스 비중은 아직 10% 수준이나 업계에서는 이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심리가 본격 회복되고 있는데다 건강에 좋은 고품질, 고과즙 주스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전체 주스시장이 한자리 성장에 머무른 반면 냉장유통주스는 20%를 넘어서는 신장세를 나타내 이 같은 기대를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냉장유통주스는 기존 상온유통주스와는 달리 생과즙이 함유되어 있어 맛과 향이 훨씬 뛰어나다. 또 오렌지 세포가 기존 주스보다 2배 이상 들어 있어 싱싱한 오렌지를 갈아 마시는 느낌을 준다. 유통경로도 냉장차량을 이용한 콜드체인시스템을 이용, 주스의 신선한 맛을 보다 깊고 진하게 느낄 수 있다. 

과일별로는 여전히 주스시장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오렌지가 전체시장의 80%를 차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렌지의 뒤를 이어 포도가 약 10%를 점유, 오렌지, 포도가 냉장유통주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냉장유통주스의 효시는 지난 92년 매일유업이 콜드체인 시스템을 이용해 출시한 '썬업'제품. 뒤이어 서울우유가 '아침에 주스'를 선보이며 시장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했다. 

97년초까지 연간 100억원대 규모에 머물렀던 이 시장은 정부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급성장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97년 7월 이후 과일제품 수입을 자유화, 고품격, 고과즙 주스 시장의 토대를 열어줬다. 

여기에다 음료업체 1, 2위 업체인 롯데칠성과, 해태음료가 본격 가세하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롯데칠성이 '델몬트 콜드주스'를 선보였으며 해태음료는 '컨츄리주스'를 발매했다. 

롯데칠성은 99년에는 가정용 대용량제품 위주였던 냉장유통주스 시장에 '꼬마콜드'란 애칭을 가진 소용량들이 240㎖팩 제품을 출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롯데칠성이 독주하던 이 시장은 지난해말 해태음료, 최근 매일유업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새롭게 달아오르고 있다. 

해태음료는 지난 해 말 생 과즙이 함유된 고급 냉장유통 주스 '썬키스트 NFC'를 출시, 마케팅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태는 특히 일산, 분당 등의 신 도시와 강남 지역 일대의 대형 할인점 등에서 반응이 좋아, 올해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태음료는 탤런트 정보석 씨를 모델로 기용, '행복한 가족'이라는 썬키스트의 브랜드 이미지와 생 과즙 주스의 신선함을 담은 TV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매일유업도 최근 기존의 썬업을 업그레이드한 '썬업리치'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세계 오렌지중 가장 맛이 뛰어난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를 원료로 저온살균 처리 후 급속 냉각했다. 

냉장상태에서 15일간만에 유통을 완료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오렌지주스의 신선함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선진국형 고급 오렌지 주스이다. 

매일유업측은 불균형한 식단, 스트레스, 공해, 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는 현대인을 주 타깃으로 '하루에 1 컵 마시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종 시식 행사 및 판촉물 지급하고 있다.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은 최근 고품질, 고과즙주스 선호 현상의 확산과 함께 광고를 새롭게 선보이며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수성전략에 나섰다. 롯데는 콜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충성도가 높아 1위 고수를 자신하고 있다. 

업체들의 활발한 마케팅전과 고급제품에 대한 소비심리가 고조되면서 냉장유통주스 시장은 올해 최초로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냉장 유통 주스 시장은 월드컵 특수를 맞은 스포츠 음료 시장과 더불어 2002년 음료 시장 최고의 접전지로 주목 받고 있다. 

